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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understanding necessity, safety, economic benefits of 

nuclear energy and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on degree of support on nuclear power 

generation, building on survey results from 313 college students in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we 

have found that understanding necessity, safety, economic benefits of nuclear energy have a positive 

effect on degree of support on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level of knowledge about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plays crucial intermediary role in raising support. In order to increase people’s 

acceptability of nuclear energy, we have proposed to provide transparent and sufficient information, 

accurate estimate of economic benefits establishment of economic rewards system and a resolution for 

spent nuclear fuel 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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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 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해 원자력 필요성, 안전성, 경제적 편

익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발전의 찬성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수

준이 매개되었을 경우 원자력 발전의 찬성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

에 대한 필요성, 안전성,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의 정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원자력 발전의 찬성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매

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원자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들

에게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및 경제적 보상체계의 체계적 확립,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의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원자력 수용성, 한미원자력협정, 매개효과

Ⅰ. 서론

2009년 UAE 원전수주는 우리나라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고, 경제발전의 중

요한 원동력으로서 기대감은 고조되었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수

립하였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앞으

로도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개발정책

이 수행되면서, 2010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일본의 도시바사는 Traveling-wave

Reactor라는 혁신적인 원자로개발을 선언하였다. 이는 원전수출국의 제4세대 원전에 대한 개발

경쟁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우리도 이에 견줄만한 차세대원자로인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

다. 사고의 전 과정이 중계되면서 거론된 위해의 범위는 원자력에 대한 피해 의식을 엄청나게

증폭시켰으며, 우리가 지난 50여 년 동안 쌓아 온 원자력 역량과 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의 흐름

이 이어져가고 있다. 또한 최근 후쿠시마의 오염수 누출 사고는 더욱 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조시키고 있다. 결국 제 4세대 원전개발은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기

존의 원자로 보다 더 안전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원자

력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기술자체가 가지는 다양한 편익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은

기술의 긍정적 면모를 차단하고, 사회적 저항(social resistance)을 유발시킴으로서 국가·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소모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긍정적 인

식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bility or public

acceptance)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증진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제4세대 원전개발과 관련한 또 다른 선행조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다. ‘한·미 원자

력 협정’은 1974년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및 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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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우리가 차세대

고속로를 개발함에 있어 순환형 핵연료주기를 완성하기 위해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

될 관련 기술들의 실증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실증연구를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제한받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수용

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

이 매개되었을 경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서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인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수용성

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요인을 고려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러

한 필요성에 근거한 선행연구 고찰과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원자력 수용성의 주요한 영향요인으

로 이미 타당성이 검토된 변수인 원자력 필요성 인식, 원자력 안전성(또는 위험성), 경제적 편익

과 최근 원자력계의 중요한 화두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원자력 필요성 인식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에너지 수요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그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포함한다. 특히,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있어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 정책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

Cho & Oh(2002)는 원자력시설 및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원자

력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원자력의 필요성, 기대편익 및 비용, 통제가능성, 체감위

험수위, 미래세대와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신

뢰를 도출하였다.

지식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특정 객체에 대

한 인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성 또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3],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도 지식의 양이 많을수록

수용성 확보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unreuther(2002)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지식수준이 빈약할수록 위험인식의 정도는 커진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일반인과 전문가의 위험에 대한 시각 차이를 유발하는 이유라 주장하였다. 실

제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폭 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5].

지식이 위험인식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며, 원자력의 경우 그 지식의 정도와 원자

력에 대한 인식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6]. 원자력의 경우 그 경험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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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2]. [7] 또한 지식과 위험 수용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위험에 대

한 수용성이 더 낮다고 설명하였다.

Katsuya(2001)은 대상에 관한 지식이 신뢰와 상호작용하여 위험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는데, 원자력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신뢰와 지각된 위험 그리고 지각된 이익을 골고

루 고려하여 태도를 결정한 반면, 원자력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로지 신뢰에 의존하여 판단

하였다.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할 때 위험관리 결정에서의 복잡함을 덜기 위해 신뢰에 의존하여

대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9][10].

Earle, et. al.(2010)은 간략화 된 TCC(신뢰-확신 협동) 모형에서 신뢰와 지식 그리고 위험지

각의 관계를 다루었다. 이 모형에서 지식은 과거 수행에 대한 정보, 즉 책임기관이 위험을 잘

관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칭한다. 기관에 대한 신뢰는 위험지각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지식

을 통해 위험지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증적인 검증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12].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는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원자력 안전성(또는 위험성)

위험인식이란 특정 행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지각으로 이 때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을 유발시킨다[13][14]. 또한 위험

인식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측정을 통해 위험의 수용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인식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15].

원자력에 대한 안전(또는 위험) 인식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Slovic, et. al.(1984)은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두려움의 정도에 주목하였

다. 두려움의 정도는 그 위험이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치명적이

고, 차세대에 위협적인지 등 개인적으로 위협하는 정도에 대한 위험 인식을 말한다. 일반인들은

이 두려움의 정도에 대해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비자발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낯설고 복잡한

사안일수록 더욱 위험하다고 지각한다[17][18]. 특히 원자력 에너지는 일반 공중이 실제적 경험

측면에서 이성적인 평가를 뛰어넘어 공포감을 느끼는 가장 극단적인 기술적 사례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19].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전에 대한 불안

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 예로 2012년 한국원자력 문화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

라의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

해 응답자의 61%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서 68.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20], 원자력 수용성 확보에 앞서 필히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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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수용성과 관련한 대체적인 선행연구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인식은 수용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5]에서는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위험지각이 위험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위험태도는 위험수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5], [21], [22] 등에서도 인식된 위험요소는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있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stuya(2001)는 원자력 수용성과 지각된 사고 발생의 가능성(지각된 위험)간 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23]은 수용성은 이를 유도하는 위험·편익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원자력에 대한 반대의 증가는 지각된 위험의 상

승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4].

이상의 위험 인식과 원자력 수용성과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인식은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안전인식은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결

론내릴 수 있다.

3. 경제적 편익

원자력 시설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여부 또한 원자력 수용

성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다. [15]를 살펴보면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지각된 이익

은 위험수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5] 또한 위험의 크기가 상당하

여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대중의 수용성은 지각된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

다. 여기서 지각된 이익이란 위험시설이나 기술이 제공하는 유형 및 무형의 이익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지각된 이익이 클수록 위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즉, 일반 대중은 위험을 감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면, 이익과 위험 중에서 이익을

택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위험을 감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면 위

험을 피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Jung, et. al.(2011)에서는 지각된 이익이 위험회피선택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지각된 이익이 클수록 위험회피선택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위험수용 또는 위험 회피행동은 위험이 이익과 결합될 때 쉽게 결정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Lee & Heo(1995)는 원전시설이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시설

입지로 인한 주변지역 개발제한과 지역경제 발전 저해에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원

자력 발전소와 같은 비선호시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지원사업, 공공서비스시설 등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동시에 주어져야 함을 제안하였

다.

실제로 원전시설이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에 의해 지역주민의 위험인식은 큰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원전시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에 따라 지역 주민의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용성은 달라진다[5].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도입은 지역의 경제적 편익이 원전시설 유치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입 검토 초기 격렬한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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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금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의 경주 이전 발표 이후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늘어났으며, 경주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를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본 사례는 경제적 혜택과 지역발전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단체·주

민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28].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대중의 수용성은 지각된 이익인 경제적 보상의 크기에 의해 결정

되는데, 이익이 충분히 커서 위험을 압도할 수 있다면 원전시설 또한 대중들에 의해 충분히 수

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미 원자력 협정

원자력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핵확산을

막기 위해 원자력설비나 물질의 수출입에서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1953년에 미국과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첫 협정을 맺은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74년에

발효된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에 관련한 통제 및 규제를 받고

있다. 원자력 협정의 통제권에 해당되는 대상은 핵물질(nuclearmaterial), 물질(material), 장비

(equipment), 기술(technology)로 나뉘며, 그 품목에서 파생된 품목 9에까지 적용된다[29].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던 40년 전과 달리, 기술 선진화를 위한 연구는 물론이고 수출 등 변화

하는 국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30]. 하지만 최근 진행

된 양국 간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

라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과 핵연료 공급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협정 개정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개정 협상이 진행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이 원자력 수용

성에 주는 영향력에도 주목한다. 원자력계에 있어 중대한 국가적 사안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원자력 수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 보도 및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제공

된 정보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대중들의 원자력 수용성과 인식구조의 변화를 가

져왔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과 지식은 향후 에너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

이 될 것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문제와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 등의 이슈를 인

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원자력수용성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골칫거리로 남

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31].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관한 지식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원자력 수용성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다. 대표적으로 Cho & Oh(2002)는 원자력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 요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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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원자력의

필요성, 기대편익 및 비용, 통제 가능성, 체감위험수위, 미래세대와의 공평성을 제시하고, 간접

적 요인으로는 과학적 지식수준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시하였지만 요인들과 수용성 간의 인

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후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수용성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5][15][20][21][22][31][32][33][34][35]. 각 연구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Choi & Oh(2004)는 위도 방폐장 입지갈등 사례에서의 정책 수용성 변화를 정책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역 주민의 정책 수용도 영향요인으로 정책 요인, 정책과정 요인,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대상자 요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발표 이전에는 지역주민의 수

용성에 정책요인이 주요한 영향요인이었으나, 발표 이후에는 방폐장이 들어섬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생존권이 수용성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Lee, et. al.(2006)은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원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리

성, 감정, 신뢰, 의사소통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전원 위험

의 사회적 수용성에 있어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감정요인 중

위험인지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성 요인 중 기술유용성은 가장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 Rho(2008)는 경제적 혜택, 인식된 위험, 정치적 과정이 경주 방폐장 입지 선정의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인식된 경제적 혜택 요인과 정치

적 과정 요인이 인식된 위험요인보다 입지 수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후속연구로 진행된 Jung & Kim(2009)는 경주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성, 위험성, 신뢰, 경쟁력 등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혜택이 수용성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인식은 수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him(2009)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 인식된 혜택이 원자력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전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 인식된 혜택은 원자력의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

되었고, 신뢰는 인식된 혜택, 인식된 위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두 변수를 매개로 원

자력 수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 Ahn(2009)은 원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정도,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결정에 지방정부가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합리적 위

험요인, 감정적 위험요인, 편익, 신뢰 등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매개변수

로 설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감정적 위험요인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뢰와 편익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ng, et. al.(2011)은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지식, 안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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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을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원자력 수용성을 원자력 이용, 원자력 발전 필요성, 거주지역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여부의 3가지로 분류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지식, 신뢰요인, 위험

요인이 수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신뢰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Jung(2011)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적 요인, 합리적 요인, 신뢰

요인 및 원자력 수용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쿠시마 사고

는 감정적인 요인, 객관적인 요인, 신뢰요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일반 대

중들의 위험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원자력위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Song & Kim(2012)는 경주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이 위험

태도와 위험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불신과 원전시

설에 대한 지각된 이익이 위험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원전주

변 지역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은 위험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위험태도는 위험수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지각된 이익은 위험수용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보상이 수용성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Wang(2013)은 일반인들이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한 신뢰유형이 원자력 수

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신뢰를 4가지 유형(기관에 대한 인지

적 신뢰, 기관에 대한 정서적 신뢰, 사람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인 수용성도 강도에 따라 3가지(현재의 원전 유지, 원전 추가건설, 핵폐기장

건설)로 나누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신뢰는 원자력의 수용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일반인들은 각각의 신뢰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

에 대한 다차원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서와 같이 원자력의 수용성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오랜기간에 걸쳐 매우 다양하

게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대부분의 연구는 하나의 변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다양한 변수들과

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원자력 필요성 인식, 원자력 안

전성(또는 위험성), 경제적 편익이 원자력 수용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변수임을 파악할

수 있다. <Table 1>은 이상의 논의와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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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mpirical Studies on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결과

Shim

(2009)

원전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 인식된 

혜택

원자력 수용성
신뢰 인식된 위험 인식된 혜택이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Song & 

Kim

(2012)

위험인식

지각된 이익

위험태도(매개)

위험수용

위험인식은 위험태도에 정(+)적 영향, 위험태도는 

위험수용에 부(-)적 영향, 지각된 이익은 위험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침

Wang

(2013)

4가지 유형의 

신뢰(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 기관에 

대한 정서적 신뢰, 

사람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

원자력 수용성(현재의 

원전 유지, 원전 

추가건설, 핵폐기장 

건설)

정책의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서는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반면 정책에 대한 강도가 강해질수록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의 영향력이 강해짐

Shin &

Ahn

(2009)

위험성 1(합리 요인), 

위험성 2(감정 요인), 

편익성, 신뢰성

원전수용성
위험성 1(합리 요인), 편익성, 신뢰성 요인이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Chung &

Kim

(2009)

경제적 혜택, 인식된 

위험, 신뢰, 경쟁력
방폐장 수용성

경제적 혜택 요인이 수용성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인식된 위험은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침

Chung &

Jung

(2011)

외부적 충격(후쿠시마 

사고), 감정적 요인, 

합리적 요인, 신뢰 

요인

원자력 수용성

외부적인 충격은 감정 요인, 객관적 요인, 신뢰 요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원자력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Choi &

Oh(2004)

정책요인, 

정책과정요인,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대상자 요인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 수용성

정책대상자, 정책집행자 정책요인이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Lee, et. 
al.(2006)

합리성, 감정, 신뢰, 

의사소통

발전원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

합리성, 감정, 의사소통 요인이 사회적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Chung &

Rho

(2008)

경제적 혜택, 인식된 

위험, 정치적 과정
방폐장 수용성

경제적 혜택 요인과 정치적 과정 요인이 인식된 

위험 요인보다 수용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Song, et. 
al.(2011)

지식요인, 안전요인, 

신뢰요인, 에너지요인

원자력 이용 찬성, 

원자력 발전 필요성, 

거주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찬성

지식, 신뢰, 위험요인이 수용성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역 원전 건설에 있어서 신뢰 요인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Source: [35]

Ⅲ. 연구의 설계

1. 실증모형

본 연구는 원자력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후, 이러한 영향요인과 원자력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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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에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우선, 종속변수로는 ‘원자력에 대한 찬성정도’를 사용하였다. 원자력에 대한 찬성정도를 묻는

질문은 원자력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31]. 또한 설문의 구성은 원자

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1)”부터 “매우 동의한다(5)”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1).

독립변수로는 ‘원자력 필요성 인식’, ‘원자력 안전성(또는 위험성)’, ‘경제적 편익’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우선 원자력 필요성 인식 요인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1]과 [2]에 근거한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원자력 안전성(또는 위험성)으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생각

하는 정도”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다양한 원자력 기술의 개발과 이용 및 그로 인해 동반되는

잠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수용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5].

세 번째 요인은 경제적 편익으로 “원전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원자력 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과거 경주에 방폐장 시설의 유치가 가능했던 이유 역

시 경제적 편익이 클 것이라는 지역 주민의 기대감에 비롯되었음을 고려할 때, 원자력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은 원자력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의 변수로

선정하였다[5][28][34].

다음으로,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제를 보여준다. 즉,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의 변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다 자세하게 해줄 수 있다[36].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정도”를 선정하였으며, 측정문항은 총

5개로 구성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독립변수인 ‘원자력 필요

성 인식’, ‘원자력 안전성(또는 위험성)’,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측정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

이 간결하고 명확하여 단일문항을 통해 변수로 설정하였다. 반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정도’의 경우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정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필요성에

따라 총 5개 문항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31]. 구체적 설문문항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정도”,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한·미 원자력 협정과 사용후 핵연

료 재처리와의 관계 정도”,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과 4세대 원전 개발의 관계 정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4세대 원전 개발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경우 현재 개정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안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한 4

세대 원전개발과 관련한 재처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앞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이

해정도에 따라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1) 이하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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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정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원자력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서 성별, 거주지 규

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종교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개모형(mediator model) 검증을 실시하는 이유는 독립변수가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2가지의

경로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우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토해야 하

고(<Fig 1>),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

보는 것이다(<Fig 2>).

      ------(1)

      ------(2)

    ′  ------(3)

<Fig 1> Direct Impact <Fig 2> Indirect Impact

<Figure 1>에서 회귀계수 c는 총 효과(total effect)이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Figure 2>는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간의 관계를 M이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Figure 2>에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c는

매개변수를 통제한 후 c'로 감소하는데, 이것은 매개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또한 a×b는 M에 의한 매개효과이다.

매개변수 M이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를 매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검증하는 절차로 널

리 활용되는 방법은 [37]에서 제시된 4단계의 방법이다. 우선 (1), (2), (3) 세 개의 회귀분석을

통한 결과인 c, a, b가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c'가 c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그 효과

가 작으면 매개변수 M은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친다.

첫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c≠0).

둘째,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a≠0).

셋째,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b≠0).

넷째, 매개변수를 통제한 후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거나(부분매개)

2) 거주지 도시의 경우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중‧소 도시는 인구 5만 이상의 시, 읍면

의 경우 군단위 도시 이하의 거주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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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지 않아야(완전매개) 한다(c>c' or c'=0).

매개변수를 통제한 이후 독립변수의 효과(c)가 사라진다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은 매개변수(M)에 의해서만 완전히 설명되는 완전매개(complete mediation model) 효과가

된다. 반면 매개변수의 통제 이후에도 독립변수의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 매개변수는 부분적으

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효과가 된다.

여기서 c-c'는 총 효과에서 직접효과를 뺀 간접효과(indirect effect)이므로 매개효과 a×b와

동일하며, 매개효과 a×b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통계량은 z이다[38]. 이 검증을 Sobel test라 하며

검증식은 아래와 같다(a와 b의 표준편차가 각각  , ).

   
×

------(4)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은 4단계로 구성하여 검증하였으며 각 가설의 주요 내용과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Table 2> Set up of Research Hypothesis

가 설 내 용

가설 1 원자력 필요성, 안전성,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1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3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원자력 필요성, 안전성,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2-1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2-3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원자력의 필요성, 안전성,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수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4-1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수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4-2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수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4-3
경제성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수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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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원자력 필요성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원자력 수용성원자력 안전성

경제적 편익

<Fig 3> Empirical Model

2.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14일의

한달 간 원자력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총 400부를 배포하여 320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해 회수된 320부의 설문지

중에서 설문결과 값이 부정확한 7부의 설문지는 제외한 나머지 313개의 설문지만을 연구에 사

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Table 3>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217(69.3%)명, 남자가 95(30.4%)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대도시 거주자는 197명

(62.9%), 중소도시 거주자 86(27.5%)명, 읍·면 거주자 27(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관련

하여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무교)이 190(60.7%)명, 기독교가 75(24.0%)명, 불교가 22(7.0%)

명, 천주교가 20(6.4%)명으로 조사대상의 과반 수 이상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mposition of Samples

항 목 범 주 사례수(%)

총 계 313(100.0)

성별

남자 95(30.4)

여자 217(69.3)

무응답 1(0.3)

거주 지역

읍면 27(8.6)

중소도시 86(27.5)

대도시 197(62.9)

무응답 3(1.0)

종교

불교 22(7.0)

기독교 75(24.0)

천주교 20(6.4)

무교 190(60.7)

무응답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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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Likert 5점 척도 기준으로

원자력에 대한 찬성이 3.323, 경제성에 대한 인식이 3.003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조사되었

다. 반면 안전에 대한 인식은 2.52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620,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인식은 2.681로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N=313)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원자력 찬성정도 3.323 0.808 1.00 5.00

독립변수

필요성 2.620 0.878 1.00 5.00

안전성 2.528 0.855 1.00 5.00

경제적 편익 3.003 1.070 1.00 5.00

매개변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인식
2.681 1.071 1.00 5.00

3. 매개변수의 요인분석3)

본 연구는 매개변수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별 문항

간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베리맥스 회전방법(Varimax rotation model)을 적용하였

으며,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은 0.856이고 유의 확률은 0.000으

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타당도가 높았다. 또한 Cronbach's Alpha값은 0.877로 나타나 매개변수

에 대한 측정문항의 신뢰도 역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4)

5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 적재치를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설

문으로 작성된 기존의 5문항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형성 되었다.5)

3) 요인 분석(factor alnalysis)은 많은 측정 변수를 공통적 요인으로 묶어 자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측정된 변수들

이 동일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학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검사나 측정척도의 개발 과정에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39].

4) 사용된 변수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신뢰성(reliability)은 비교 가능한 측정방법에 의하

여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개념에 의해 측정을 반복하였을 경

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조사결과에 대해서 그 조사 결과가 부정확한 측정 자

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대한 확신성을 줄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내적일

관성법을 이용하기위한 구체적인 기법에는 반분법, 크론바흐의 알파계수, 개별항목-전체항목의 평균, 항목별

평균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크른바흐의 알파(Chronbach's α)계수에 의해 신뢰성

을 분석하였다. 크른바흐의 알파(Chronbach's α)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초연구(basis research)분야

에서는 0.80 이상이 요구되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0.60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40].

5)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각 변수와 요인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인적재치의 기준은 일

반적으로 절대값 0.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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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trix Structure of Factors After Rotation

구 분　
성분

1

나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알고 있다. 0.883

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알고 있다. 0.860

나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0.850

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전제되어야 4세대 원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0.842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4세대 원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651

Ⅳ.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는 원자력 필요성, 원자력 안전성,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매개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 ‘안전성’, ‘경제적 편익’

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원자력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매개변수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였으며, 성별, 거주지역, 종교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매

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독립변수별 3개의 모델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

래에서는 각 모델별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원자력의 필요성과 수용성의 관계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지식의 매개효과

원자력의 필요성 인식과 수용성의 관계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의 매개효과를

[37]에서 제안된 방법에 의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아래 <Table 6>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회귀식 1)에서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은 원자력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0.190, p<0.01). (회귀식 2)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이 매개변수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

=0.383, p<0.01). 마지막 (회귀식 3)에서는 독립변수인 원자력의 필요성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매

개변수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으며(β

=0.135, p<0.05), 원자력 필요성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여전히 유의미한 결과값

을 나타내고 있으나(β=0.138, p<0.05) (회귀식 2)에 비해 그 크기가 작게 나타나 부분매개 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z=2.145(p<0.05)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인식 할수록 원자력에 대한 찬성정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자력 필요성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원자력 수용성에 간접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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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Verifying Mediated Effect of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s 

Mediated Effect: Necessity

구분 회귀식1 회귀식2 회귀식3

종속

변수
원자력 수용성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지식

원자력 수용성

(매개변수 통제)투입

변수
비표

준화

계수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비표

준화

계수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비표

준화

계수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상수) 2.880 0.157 　 0.000*** -1.162 0.185 　 0.000*** 3.003 0.166 　 0.000***

남자 0.218 0.098 0.124 0.027** 0.220 0.116 0.100 0.059* 0.206 0.098 0.117 0.037**

읍면 -0.309 0.163 -0.108 0.059* -0.289 0.189 -0.082 0.128 -0.278 0.163 -0.097 0.088*

중소도시 -0.155 0.101 -0.086 0.127 -0.140 0.120 -0.063 0.244 -0.152 0.101 -0.084 0.135

불교 -0.482 0.175 -0.156 0.006*** 0.105 0.206 0.027 0.609 -0.490 0.174 -0.158 0.005***

기독교 0.122 0.107 0.065 0.255 0.014 0.127 0.006 0.911 0.135 0.107 0.072 0.208

천주교 -0.083 0.182 -0.026 0.649 0.237 0.215 0.059 0.270 -0.104 0.181 -0.032 0.565

필요성 0.173 0.052 0.190 0.001*** 0.434 0.061 0.383 0.000*** 0.126 0.056 0.138 0.024**

한·미

원자력

협정

0.109 0.045 0.135 0.028**

  0.103 0.191 0.121

Adjusted 

 
0.082 0.172 0.097

F 4.839 9.903 0.76691

※ ***p<0.01, **p<0.05, *p<0.1

2. 원자력의 안전성과 수용성의 관계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지식의 매개효과

두 번째 모델에서는 원자력 안전성과 수용성의 관계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매개효과를 측

정하였다. (회귀식 1)에서 원자력 안전성은 원자력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0.318, p<0.01). 이는 안전(또는 위험) 요인이 원자력 수용성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인 [5][15][21][22][3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회귀식 2)에서는 원자력 안전이 매개변수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에 정(+)의 영향

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0.097, p<0.1). 마지막 (회귀식 3)에서는 독립

변수인 원자력 안전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매개변수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유의미

한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으며(β=0.163, p<0.01), 원자력 안전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으나(β=0.302, p<0.01), (회귀식 2)에 비해 작게 나타나 첫

번째 모델과 같이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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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z=1.992(p<0.05)로 나타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인식 할수록 원자력에 대한 찬성정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자력 안전성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종속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Verifying Mediated Effect of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s 

Mediated Effect: Safety

구분 회귀식1 회귀식2 회귀식3

종속

변수
원자력 수용성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지식

원자력 수용성

(매개변수 통제)투입

변수

비표

준화

계수

표

준

오

차

β
유의

확률

비표

준화

계수

표

준

오

차

β
유의

확률

비표

준화

계수

표

준

오

차

β
유의

확률

(상수) 2.624 0.142 　 0.000*** -0.269 0.186 　 0.150 2.658 0.141 　 0.000***

남자 0.193 0.094 0.110 0.042** 0.267 0.125 0.122 0.034** 0.170 0.094 0.097 0.073*

읍면 -0.468 0.157 -0.163 0.003*** -0.473 0.204 -0.135 0.021** -0.406 0.156 -0.142 0.010**

중소도

시
-0.229 0.098 -0.127 0.020** -0.206 0.130 -0.092 0.114 -0.213 0.098 -0.118 0.030**

불교 -0.328 0.169 -0.106 0.053* 0.267 0.222 0.070 0.231 -0.359 0.167 -0.116 0.032**

기독교 0.023 0.103 0.012 0.824 -0.114 0.137 -0.049 0.407 0.053 0.103 0.028 0.608

천주교 -0.070 0.175 -0.022 0.690 0.256 0.231 0.064 0.269 -0.099 0.173 -0.031 0.567

안전성 0.301 0.051 0.318 0.000*** 0.113 0.053 0.097 0.096** 0.285 0.051 0.302 0.000***

한·미

원자력

협정

0.131 0.044 0.163 0.003***

  0.167 0.059 0.195

Adjuste

d  
0.147 0.036 0.173

F 8.409 2.621 8.807

※ ***p<0.01, **p<0.05, *p<0.1

3. 경제적 편익과 수용성의 관계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지식의 매개효과

마지막 세 번째 모델은 경제적 편익과 수용성의 관계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식 1)에서 경제적 편익은 원자력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0.342, p<0.01). 이는 지각된 이익(경제적 이익)이 원자력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인 [5][15][21][22][34]와 일치한다.

(회귀식 2)에서는 경제적 편익이 매개변수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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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β=0.009, p>0.1). 마지막 (회귀식 3)에서는 독립변수인 경제적 편익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매개변수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으며(β=0.185, p<0.01), 경제적 편익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다(β=0.340, p<0.01). 즉 경제적 편익과 원자력 수용성의 관계에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은 매개변수가 아니며 경제적 편익과 같은 독립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원전시설을 유치함에 따라 지역의 경제적 성장 및 발전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원자력에 대한 찬성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본 모

델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원자력에 대한 찬성정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편익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인식은 별다른 연관

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가설 2-3)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Table 8>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Verifying Mediated Effect of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s Mediated Effect: Economic Benefits

구분 회귀식1 회귀식2 회귀식3

종속

변수
원자력 수용성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지식

원자력 수용성

(매개변수 통제)투입

변수

비표

준화

계수

표

준

오

차

β
유의

확률

비표

준화

계수

표

준

오

차

β
유의

확률

비표

준화

계수

표

준

오

차

β
유의

확률

(상수) 2.571 0.140 　 0.000*** -0.031 0.187 　 0.869 2.574 0.137 　 0.000***

남자 0.185 0.093 0.105 0.049** 0.293 0.126 0.134 0.020** 0.153 0.093 0.087 0.102

읍면 -0.309 0.155 -0.108 0.047** -0.439 0.204 -0.125 0.032** -0.244 0.153 -0.085 0.112

중소도

시
-0.171 0.097 -0.095 0.077* -0.204 0.130 -0.091 0.117 -0.153 0.096 -0.085 0.110

불교 -0.342 0.167 -0.110 0.041** 0.240 0.223 0.063 0.282 -0.374 0.164 -0.121 0.023**

기독교 0.069 0.102 0.037 0.496 -0.083 0.137 -0.035 0.545 0.095 0.100 0.050 0.346

천주교 -0.046 0.174 -0.014 0.791 0.265 0.232 0.066 0.256 -0.081 0.171 -0.025 0.637

경제편

익
0.259 0.040 0.342 0.000*** 0.008 0.054 0.009 0.876 0.257 0.040 0.340 0.000***

한·미

원자력

협정

0.149 0.043 0.185 0.001***

  0.183 0.051 0.218

Adjuste

d  
0.163 0.029 0.197

F 9.413 2.277 10.179

※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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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

한 지식이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최근 후

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에서는 원전부품 비리사건,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

력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항시 필요한 연구라 생각

된다. 나아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 원자력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서

앞으로 우리정부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 요인, 안전 요인, 경제적 편익 요인이 원자

력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것이다[5][24][31]. 결국 국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원전시설의 운영

기관이 원전시설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며, 원전건설

에 따른 경제적 보상체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경제적 보상에 대해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주

민들은 원전시설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최초의 계획이나 합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41]. Top-Down 방식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정부의 의사결정은 원전시설 도입

에 있어 주민들의 불신과 소외감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 원자력 수용성은 낮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국민수용성을 증대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본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차세대 원자로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4

년 개정을 앞두고 2년간 개정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절차 및 내용에

있어 투명하고 적절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학문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앞서 제시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투명성, 신뢰성 등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감정, 태도 등의

심리적 요인 또한 원자력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서울‧경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설문을 회수 받아 실시하였다. 이 또한 연구의 한계로서 국민적 수용성을 판단함에 전 국민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설문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과 심리·문화적 요인 등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원자력 수용성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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